와카사카이도

　와카사카이도는 오랫동안 항구도시 오바마에서 옛 수도였던 나라와 교토로 해산물과 다양한 물품을 운반하는 데 이용되었습니다. 에도 시대(1603년~1867년)에는 사바카이도(고등어길)를 구성하는 많은 교역로 중에 가장 많이 이용된 길이었습니다. 와카사카이도는 오바마에서 구마가와주쿠로 이어져 있으며, 산골짜기에 위치한 호자카토게 고개를 넘고 구쓰키 마을을 거쳐 더 남쪽으로 내려가 오하라와 야세를 지나서 교토 북부의 데마치야나기까지 이어졌습니다.

와카사카이도의 역할에 관한 역사적 기록
　오바마 시장 중개 문서(오바마 시장의 거래 기록) 등 에도 시대에 와카사카이도를 통해 이루어졌던 수송이나 상거래에 대한 기록으로부터 당시 사람과 물자의 왕래 규모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18세기 중반에 출판된 다른 서적에는 오바마와 구마가와주쿠 사이를 강에서 배로 연결하여 수송을 가능하게 하려던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과 특정 해에 수백 마리의 말이 이 역참마을을 통과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순례길의 일부
　와카사카이도는 중요한 교역로였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 의미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와카사카이도의 일부 구간은 자비의 보살인 관음을 모시는 33개의 사원을 포함하는 서일본의 서국관음순례길에 있는 2개의 사원 마쓰노오데라 절과 호곤지 절을 잇는 길이었습니다. 구마가와주쿠의 18세기 초 업무기록에 따르면 때로는 수백 명의 순례자들이 와카사카이도를 지났으며 구마가와주쿠에 머물렀다고 적혀 있습니다.
